
다락방 모임 나눔지 (4/19 주간)

복음, 최고의 복지 (막 2:1-12)

‘장애인 복지천국을 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재활센터와 훌륭한 복지시설을 
소개하면서, 장애인들이 차별과 편견이 없는 ‘천국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복지천국을 만들어달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지천국이 아니라 진짜 천국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복지천국으로 보내달라!’는 사람들에게 ‘진짜 
천국을 가자’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1-2절).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도(복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선지자에게 복지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웃사랑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장애인은 복음의 사각지대로 밀려나있습니다. 왜 교회는 장애인과 
함께하지 못하고 장애인은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중풍병, 오늘날로 치면 뇌신경 계통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조차 없으니 예수님께 나오는데도 최소한 네 사람 이상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힌 병이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외로움과 불편, 통증이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은 
영혼의 고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장애 당사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대신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고통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픔이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은 예수 믿을 기회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 여기고, 단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동정과 긍휼의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요, 핍박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제공해야 할 최고의 복지는 복음입니다. 교회가 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장애인에게는 당연히 복지를 제공해야겠지만, 교회의 장애인에게는 복지보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을 만난 장애인의 연약함은 주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신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을 고치시기 전에 영혼의 문제를 먼저 다루십니다(5절). 병을 고쳐달라고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죄 용서를 선포하신 이 장면은 어색하고도 이상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하십니다(10절). 사람들은 치료자 예수를 주목하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의 문제가 먼저 그리고 육신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먼저 그리고 복지입니다. 구원은 일시적인 병 고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때, 여러 장애물을 
만났습니다(4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인의 장막을 넘고, 지붕을 들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구멍을 내어 친구를 달아 내립니다. 장애인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길에도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물리적 장애물의 장벽도 높지만, 보이지 않는 장애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상인 중심의 장애 교회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복음의 사각지대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서문교회는 그동안 발달장애인에 복음을 나누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발달장애를 넘어서 다른 장애영역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 

가운데 장애인을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 말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인의 장벽을 뛰어넘고 지붕의 뜯어내며 마침내 그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장애인을 둘러업고 나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주일에 이 한 단어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1. 수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
고후 12장)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4.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
9.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